
지방의회 '청년인턴제도' 도입 건의안
(김규남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
번호 1611

발 의 년 월 일:2024년 02월 05일
발 의 자:김규남, 김동욱, 김원중,

김지향, 문성호, 송경택,
이종배, 이효원, 이희원,
정지웅, 최민규, 황철규
의원(12명)

:

1. 주문

○ 「지방자치법」의 전부개정 및 시행으로 지방의원 정수의 1/2 범위

에서 정책지원관 지원이 가능해졌지만,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증가와

예산 심사규모의 확대, 지역민원의 복잡화 및 다양화 경향을 감안할

때 정책지원관 1인이 의원 2인을 지원하는 현 체제로는 의정활동의

효율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

○ 또한 청년 세대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청년 인구 감소 및 상대적으

로 낮은 투표율로 인한 정치적 소외를 타개하기 위해 이들의 목소리

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지속시킬

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,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문제에

대처할 필요가 있음.

○ 이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고용

증대 및 청년층의 정치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‘청년인턴제도’

의 도입을 건의함.

2. 제안이유

○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

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며 자치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이끌어 왔

음.



○ 32년 만의「지방자치법」전부개정(’22.1.13 시행)으로 지방의회는

인사권 독립, 정책지원 전문인력(정책지원관) 제도의 도입 등 자치분

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정책지원관 채용 이후 지방의회

의 입법량이 증가하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, 지

방의원 정수의 1/2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

는 현 체제에서는 날로 복잡, 다변화되어 가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

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움.

○ 또한 최근 청년 실업률이 날로 증가 추세이고 각종 선거에 있어 청년

층의 투표율은 중ㆍ장년층 및 노년층 등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측면

이 있으며 한국 사회의 고령화 및 청년 인구의 감소에 따라 정치에

청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해지고 있으므로, 청년 고

용을 증대시키고 정치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

마련이 필요함.

○ 이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,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고

용 증대를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며 청년층

을 정치에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인 ‘청년인턴제도’의 도입을 건의함

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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